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7.(목) 16:00 (2026. 9. 17.(목) 석간)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사업주와 브로커가 역할을 분담해 
7년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 수사 착수 후 공범들과 진술 조율 등 증거인멸 정황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으로,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
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
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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